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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1> ‘재일’을 포함한 연도별 기사 검색 결과(1972~1979)

구분 1972**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**

『경향신문』* 275 192 294 304 524 289 188 119

『동아일보』* 291 195 324 273 396 240 190 97

『조선일보』*** 87 97 139 131 312 141 62 25

계 653 484 757 708 1,232 670 440 241

주: * 『경향신문』과 『동아일보』는 검색 유형을 기사로 제한하여 검색. 

 ** 각각 1972년과 197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기사 검색 결과. 
 ***   『조선일보』는 본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『경향신문』, 『동아일보』와 달리 제목과 주제 검색 서비스만 제

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두 신문에 비해 검색한 기사의 총수가 적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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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박정희 정권의 재일교포 정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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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모국방문 사업 이전 재일교포의 표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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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3 6 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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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에 살고 있는 60만 우리 동포

1974

4 20

한 핏줄의 겨레

1975 6 5

2

1 1

우리의 핏

줄기

仲原良二 在日韓国 ·朝鮮人の就職差別と国籍条項 明石書店 1993 29 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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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총련의 이와 같은 새로운 책동이 북괴의 괴수 김일

성의 지령에 따른 것 조총련은 그동안에도 

온갖 못된 짓을 해왔는데

일본 내에서의 책동은 말할 것도 없고 남

한 내에서의 사회교란과 거점 확보를 위한 침투공작을 일층 강화할 것이 예상되

고 있는 것이다

1974 8 15 2

大

阪 1974 8 20

· · 1974

8 21

60 3

베트콩파 이번 박 대통령 저격 사건의 

범인 문세광은 바로 베트콩파의 행동대인 한청의 간부였고 그를 뒤에서 조종한 

배후는 조총련이다. 민족의 역사에 또 한 번 치욕을 기록한 이 끔찍한 범행을 자

행한 베트콩파와 조총련

북괴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이 뒤에 도

사리고 있고 표면에는 베트콩파가 극렬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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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총련은 적어도 일본사회에서는 경찰도 손을 댈 수 없는 

성역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베트콩파는 어쩌면 그 성역에서 뻗쳐지는 불법

적 마수에 놀아나고 있는 이용물인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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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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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일교포는 무국적자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리고

1 2 3

특히 2세, 3세는 조국의 언어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우수한 한국 두뇌가 일본

으로 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다 2

90

재일교포의 일본화는 그 의식구조와 태도뿐만 아

니라 재산관리에서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

1973 6 2

2

이들 남녀 교포 학생들은 밤마다 한 방에 모여 밤이 깊도

록 희희덕거리며 기타를 튕기고 일본 노래를 불러댄다

우리말 공부하는 경우를 거의 들은 적 없었던 것으로 

기억한다

1973 6 12
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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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국 여러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

대부분 「재일교포 = 억대부자」란 생각을 가

진 사람이거나 재일교포를 일본인 혹은 다른 민족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아

니면 일본인의 이미지와 겹쳐서 처음부터 적대감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

1973

8 10

그들이 국어에 익숙하지 못한데서 일어나는 장애

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 못한다는 것

이다 그것은 먼저 이 학생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인 

교포 1세, 2세들의 태만과 어쩌면 그 조국망각증에 책임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

3 4

우리 교포 선배들은 모국어

를 가르치기는 고사하고 새로이 자식들의 이름조차 사는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

본 떠 짓는 데 서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. 그러한 민족정신과 주체의식의 상실

이 오늘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을 만든 것이다

1975 5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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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11

70

분명 한국인이지만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고 일본말만을 할 줄 알았

던 모양이다

한국 사람이면서 왜 우

리말도 몰라

1961 5 16

1960

1970

1974 7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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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

그는 한국인 서갑호인가, 아니면 일본인 「사까모또(阪本)」인가. 이 시점에서 

그는 일본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. 필요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돈의 생리

돈의 생리

투자 회수는 민족적 배신행위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

어렵게 됐다

1974 1

74 1974

12 30

74

7 20



303 연구논단

각종 특혜를 받아가며 모국 투자를 했던 재일교

포가 사리만을 내세워 모국 철수를 들고나왔다는 점에서 기업인의 윤리 문제를 

생각케 했다

1974 7 13

1974

7 24

1974 7 24

제주도에 국

내 재벌과 재일교포 등 외지 사람들이 날로 진출,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

공해 없고 풍광 좋은 제주 땅은 돈 많은 교포들이 눈독들이기에 안성맞춤이었

다 71 ha

72

5 ha

가난한 주민들이 그곳에 우거진 풀조차 

소에 뜯어 먹일 수 없기 때문

1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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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3

1974 7 1974 8 15

2

4. 모국방문 사업 이후 재일교포의 표상 

1970

31

1975 4 14 2

神奈川縣 16

1975 4 15 大阪 30

26 福岡 91

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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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東京 14 北海道 5

30 1975

32

1975 7 4 7 · 4

3

1975 9 13

1 1 000

9 24

1975

9 26

24

겨레의 정과 조국에 개안의 감격이 넘치는 인도주의 승리의 거

창한 팡파르

30

조국애의 

위대한 힘

32 1975 7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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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5 9 27

조국 개안의 전기였으며 조국 확인의 행

정 속임수에 말려 일그러졌던 조국의 허상이 깨어지고 조국의 진상을 눈

앞에 마주했을 때 8 15 「제2의 광복」을 체험

30 40

민족적 일체감의 확인과 국가적 정통성의 확인

조국의 회복

비인도주의의 패배이며 인도주의의 승리

1975

1970

1975 9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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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30

30

핏줄의 부름이 「귀심」(歸心)이라는 인간본연이,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눌

렀다는 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주어지는 것이다.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여

실히 입증한 인도주의와 인간애의 커다란 승리임에 틀림없는 것이다

1975 9 26

모국의 동포들은 그들과 정감을 같이했다. 그것은 같은 

핏줄의 동포만이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정감이며 혈육의 정만이 깨달을 수 있

는 그리움과 사무침의 나눔이었다

1976 1

3

1976 1 25

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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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의 본능이요, 물(이데올로기)보다 진한 

피인 혈육의 정이, 동포끼리의 그리움이 그와 같은 인공의 장벽을 언제까지나 

바라다만 보고 있을 리는 없었던 것이다

민족의 피의 태동

1976 1 26

30 40 50

동족 간의 뜨거운 혈육

의 정 한 조상, 한 핏줄을 이어받은 같은 동포

1976 1 31

「피가 물보다 짙다」

TV

피가 피를 부르는 소리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말았다

거기에 주의와 사상은 무색해버렸다.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을 때 그

것은 하나의 공산주의자를 안은 것은 아니다. 타향에서 집을 찾아온 아들을 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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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소박하고 진실한 인간의 혈육의 마음만이 있는 것이다

조국의 모습을, 조국의 냄새를, 그리고 조국의 정

주의와 사상으로 콘크리트된 가슴에 피는 뜨겁게 

하염없이 흘러들어가고 있다

1976 4 2 1976 4 2

1976 5 27

1977 4 1

2 3

1970

2 3

1975

1 28 9 1 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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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6 4 1

이제까지 모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동포들로부터 조국 발전의 참모습

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성묘단에 스스로 끼이기를 자청한 젊은 2세 동포들이 다수 

포함되어 있어 더욱 의의가 깊다

1976 4 2

2

1

이국땅에서 태어나 조국을 모르고 자라온 20

대 2세들은 비로소 혈육의 뜨거움을 알았다 22 2

1977 6 14

2

그 어떤 정치적 장벽도 무너뜨릴 

수 있는 「혈육의 정」의 강한 응결력을 실증하고 있다

젊은 제2세 동포
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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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으로 고국 땅을 찾게 된 

젊은 세대

1970

33

34 1975 12 5

5

5

1975 12 6

5 6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의 모국방문 길을 

가로막고 있는 경제적 장벽을 풀어주기 위해

5

33 256

34 1973 7 7

1973 7 14 1973 11 17

1974 5 17

1974 8 2

1974 10 2 1975 9 22

2 1975 11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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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6

5

1975 12 9 社告

경제적으로 불우하여 모국을 찾지 못하는 동포들

도 많습니다

그들의 불

우한 처지를 국내 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감싸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

1975 12 12

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에는 경제적으로 불우하여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모

국을 찾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동포들도 없지 않다

부모형제들을 그리워하면서도 경제

적으로 불우하여 모국을 방문할 수 없는 동포들이 많은 형편이라는 사실을 명심

하고 일본에 있는 친척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

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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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5 12 10

1976 2

5. 결론 

1972 10

1970

2 3

1974 7

1974 8 15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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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0

1975 9

2 3

1960 1970

35

35 1970 8 · 15

1973 6 · 23 1974 9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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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5 7 5

조총련계 교포의 한국 방문 추진

은 그들을 대함에 있어 「자신」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

1976 2

11

· · · · 모든 분야에서 어느 편이 우월한 힘을 

갖느냐가 남북관계의 장래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조총련계 재일동

포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왔는데 그 동기도 결국 우리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

는 데에 있다. 그들은 직접 와서 보고 그들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을 갖

게 된 것이다. 방송에서 그들이 대담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동안 우리의 홍보

가 많이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 와서 보니까 우리의 국력이 커졌

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같다

1960 1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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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5

· ·

1980


